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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way bridge blue green, 100x80cm, 2014.

| 동서고금이 만나다 |

잉 고  바 움 가 르 텐

 사람 없이 사람을 말하다

그는 우리 입장에선 지우고 싶은 개발 시대의 상징인 ‘1980년대 한국 건축물’을 

캔버스에 끌어들였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작품 속에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만 사람이 짓고 깃든 공간만이 존재한다. 그 시대, 정작 우리가 놓친 그 무언가를 

소재로 말을 건네고 있는 그의 화법이 새롭다.

글과 진행 최태원 사진 전재호

Ingo 
Baumga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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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건축물을 핵심적인 오브제로 삼고 있다. 25

년 이상 하나의 오브제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건축물은 단순한 

무생물이 아니라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혹은 미학이 집약된 대상이란 

점에서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인간의 일상과 문화 그리고 사회

라는 공동체의 정서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이 집약된 것이 건축물

이라고 믿으며, 그런 관심을 회화란 장르로 표현하고 있다. 도시의 건

축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개인이자 집단이고 문화이며, 난 그것이 생

산하는 풍경에 매료당한 작가이다. 

우리의 일상에 주목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작품 속에서 사람이 배제된 것

인가? 예를 들어, 어떤 할머니의 초상화를 그렸다고 치자. 그건 너무 

개인적인 메시지이고 직접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건

축물을 보여준다는 건 일반적이지만 상당히 포괄적인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골목의 풍경을 이루고 있는 건축물을 일상 

속에서 항상 마주치지만 미학적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내가 발견

한 미학적 디테일을 그들에게 전달하려는 것이 의도이고, 그렇게 되었

으면 좋겠다. 내가 건축물을 중요한 오브제로 삼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건축미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건축

에 대한 개인적 관심도가 높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한시적 생명력을 

가진 건축물에 대한 기록적 의미가 두루 내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인은 유럽의 고색창연한 건축물에 동경을 갖는 반면, 우리의 건축물에 대

해선 무관심하다. 우리 건축물은 어떤 점에서 아름다운가? 유럽의 고건축

물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그 역사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

대로 한국의 건축물은 급속도로 근대화에 다가가려 했던 지난 시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측면에서 유럽의 건축물과 성격이 다르

다. 개인적으로 학교 근처에서 집을 구하기 위해 많은 건물들을 둘러

봤다. 그때 보았던 고층 아파트 등 최근의 건축물은 도대체 매력적이

지 않았다. 하지만 1970~90년대에 지어진 마당을 낀 단독주택들을 보

곤 기뻐서 소리를 지를 뻔했다. 당시의 집들을 보며 구겐하임 미술관

을 지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영향을 받기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기후에 강한 테크닉을 가진 전통 한

옥의 유전자가 이어지지 않고 실종되었다는 점이다. 확실한 건 한국의 

주택들은 내가 목격한 일본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보지 

못한 유니크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런 아름다운 주택들이 

길가의 큰 건물들에 가려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 

작품 속 오브제인 개인주택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작가로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주택의 장식적 스타일은 당시의 건축가나 건축주가 중요하

게 생각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것은 전통과 새로운 가능성

인 근대화에 뿌리를 둔 한국의 비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주택

들이 가졌던 넉넉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 테라스

나 발코니 같은 외부 공간은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내 공간으로 흡

수되었고, 단일 가구를 위한 주거 공간은 새로운 소유자에 의해 여러 

가구로 쪼개어지고 있다. 마당이 주차장이 되고, 급기야 빠르게 철거

돼, 단순한 디자인의 상업용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물론 다양한 기

술적 경제적 이유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한

국 건축의 특별한 양식이 사라지는 건 아쉬운 일이다.       

Your main subject is Korean architecture, as well as architecture 

in France and Japan. Why do you focus solely on the object for 

over 25 years? Architecture is anything but ordinary as it is an in-

teresting combination of  engineering, design, and aesthetics. I am 

interested in people’s daily life, culture, and the emotions felt off the 

community and from society. Architecture is the intensive result of  

them. I see architectures in urban landscape as equal as an indi-

vidual or a group, even a culture. I am fascinated by landscape and 

choose to depict it onto paintings. 

Why do you rule out painting people while focusing on daily 

life? For example if  I draw an older lady, that is too direct of  an 

artistical approach and also could be too personal of  a message 

sent to the viewer. However, if  I show architecture, it can deliver a 

more general yet broader message. People meet with architecture 

everyday and that consists of  an urban landscape, but they don’t 

see it as an aesthetic object. It is my intention that I would like to 

deliver aesthetic details on architectures to audiences. There are 3 

reasons I choose architectures as my main subject. First, I see them 

in an aesthetic point of  view. Secondly, I personally have a deep 

interest. Lastly, I want to document them as a landscape archive 

from daily life. 

Koreans admire traditional architectures in Europe, but we 

are indifferent to our own architectures. In what way have you 

found the beauty in them? European architectures are beautiful 

in that it maintains its history inside. On the other hand, Korean 

architectures reflect strong desire of  rapid modernization from the 

past developing generation. Korean architectures are influenced 

by Western style as well. For example, Frank Lloyd Wright is con-

sidered an important architect here. When I looked for houses, I 

looked around at the many houses in the Seokyo area. Big modern 

apartments did not attract me at all, but I almost cried out when I 

found houses with gardens built between the 1970s~1990s. Tradi-

tional Korean architectures are well designed to adjust to climate 

changes, but unfortunately the techniques do not seem to be inher-

ited into now. One interesting thing about Korean architecture is 

that it often hides the old original building inside. 

The houses in your painting are disappearing and becoming 

obsolete. How do you feel about that? The ornamental style of  a 

house contains messages with architectural values. It must be a new 

vision combining old traditions with modernization. It valued on 

leisurable and luxurious spaces, but that is all changing now. Exteri-

or spaces like a balcony and terrace are absorbed inside as a house 

is dividing into segments. Gardens are changing into parking lots, 

or into commercial spaces. I understand there should be economic 

reasons behind this change, but it is truly a pity that unique Korean 

architecture style in modern age is obsoleting. 

Green railbridge Susek Gajwa, 
100x8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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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이 아닌 외국에서 이방인으로서 작가 생활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작품 활동을 하는 공간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다른 점이 있

다면, 각기 색깔이 다른 여러 도시에서의 경험이 넉넉한 예술적 자극

제가 되고, 익숙한 일상의 조각이라 현지인의 관심 밖에 있던 대상을 

찾아내는 즐거움이 있다.

작가이면서 동시에 교수란 직업을 갖고 있다. 한국 학생들은 어떤 특성이 있

다고 생각하는가? 가장 큰 특징은 독일에 비해 3~4년 정도 빨리 예술

을 전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의 경우, 군대를 제대한 뒤 그림을 시작

했고, 다른 친구들 역시 본격적인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직업을 

갖거나 여행 등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고 미술에 입문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물론 한국 학생들은 보편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고, 어

떤 학생들의 경우엔 탁월한 재능이 있다. 하지만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임에도 정작 삶의 목적이나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의 지향점이 불

분명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를 보았다. 재능이 오히려 덫이 

된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앞두고 있는 전시회에 대한 소개와 이후 계획에 대해 듣고 싶다. 당장은 2월 

27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미갤러리 서울에서 열리는 <point of view>

란 개인전 준비에 전념할 계획이다. 7년 전부터 거주해온 한국에서 만

난 건축물들이 이방인인 나의 시선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엿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이번 전시로 인해 관객들이 내 작품 속에 

등장하는 건축물을 자신의 일상 속에서 다르게 볼 수 있게 되기를 희

망한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작가로서 큰 행복이 될 것이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광주 비엔날레 참가도 고려하고 있고, 서머 스쿨 기간 동

안 베이징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예정이다.  

What does it mean to you working as an artist in a foreign coun-

try? I don’t feel a big difference in terms of  working space, but it is 

my pleasure to pin out inspiring pieces of  life that used to be out of  

native people’s interest. Also, having lived in a diverse and colorful 

city helps me cultivate inspiration. 

You are also a professor here. How would you describe Korean 

students? Korean students tend to start art earlier than European 

ones. They start art right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In 

Germany, students tend to experience other things like traveling or 

taking other jobs before starting art which is roughly 3 or 4 years 

later than Koreans. For example, I did military service before I 

started art. Korean students I meet in Hongik Univ. are generally 

talented and they are technically very developed. But they often do 

not understand their goal of  life. In that case, I think their talent 

can function as a trap. 

Please tell me about your exhibition plan. The main event I plan 

on having in the near future is an exhibition titled “point of  view”, 

from 27th Feb to 25th March at Hanmi Gallery Seoul. It will be 

the show that presents Korean architectures depicted in my own 

point of  view as a total stranger. I hope it will give audiences a 

chance to see architectures they see in their life differently. I will be 

very happy with that result. I will also teach this summer in Beijing. 

크고 작은 화분들과 그의 손때 가득한 도구들, 그리고 문 위까지 빼곡히 걸려 있는 작품들이 어우러진 작업실 풍경. 


